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042-481-5073
서기관 이진용

2018년 6월 17일(일) 오전 9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 선진 G5, 공동심사 시대 개막

- 세계 5대 특허청 청장회의(미, 뉴올리언스)에서 합의 -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
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 IP5 (Intellectual Property 5): 전 세계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지역)특허청간협의체로 2007년 출
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6월 14일(목)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서,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
(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먼저,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IP5 청장들은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
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외에도 IP5 특허청 청장들은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을 채택했으며,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Global
Dossier)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위한 IP5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승인했다.

한편, 하루 앞선 6월 13일(수)에 개최됐던 「IP5 청장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특허품질’, ‘IP5의 협력의 미래’와 같은 전략적
주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지난 10년 동안 IP5 협력이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고 전제하면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IP5 청장회의는 한국특허청 주최로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세계 5대 특허청장 회의 (2장)

ㅇ 내용설명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6월 14일(목) 웨스틴 뉴올리언즈 캐널
플레이스호텔(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서,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사진1

성윤모 특허청장(왼쪽 2번째)이 IP5 청장회의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ㅇ 사진2

성윤모 특허청장(왼쪽 2번째),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특허청장

(왼쪽 3번째),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특허청장(왼쪽 5번째),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왼쪽 1번째), 브누아 바티스텔리 유럽특허청장

(왼쪽 4번째), 존 샌디지 WIPO 사무차장(왼쪽 6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